
후생신보

서울적십자병원·희귀질환재단, 북한이탈주민 유전상담 클리닉 운영
매주 정기 진료…희귀 유전질환 조기진단 및 치료 연계 강화

【후생신보】 서울적십자병원(병원장 채동완)은 한국희귀질환재단, 이북5도위원회와 추진 중인 ‘북

한이탈주민 대상 희귀질환 지원 사업’을 2026년에도 지속 운영한다고 밝혔다.

 

본 사업은 2025년 5월 3자 업무협약(MOU)을 체결하며 시작했으며, 북한이탈주민의 희귀 유전질

환 조기 발견과 체계적 치료 연계를 목표로 한다. 유전질환은 환자 개인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

체의 건강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군이기 때문에, 전문적인 유전상담을 통한 조기 진단과 체계

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.

 

서울적십자병원은 한국희귀질환재단 김현주 이사장이 참여하는 진료와 유전상담을 기반으로

2025년 한 해 총 51건의 상담과 무료 검사를 시행했다. 진단 결과에 따라 관련 진료과로 연계해 치

료와 추적관리를 지속했다.

 

서울적십자병원은 의료 정보 접근이 제한적인 북한이탈주민과 취약계층이 희귀질환으로 인해 치

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2026년에도 진료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. 나아가 공공의료 기반의 희귀

질환 관리 모델을 고도화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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